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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 및 예보 분과 [P-262]

레이더 기반 행정구역별 강수 알림 개선 방안 연구

김미경, 손명재, 고경연, 김광호, 남경엽

기상청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분석과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국지성 집중호우의 지속시간은 짧아지고, 발생 횟수는 증가하며, 피해 규모는 커지고 있어 위험기
상에 대한 대국민 알림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기상청은 국지성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으로 인한 국민들의 기상재해 피해 경
감에 기여하고자 레이더 기반 대국민 알림 서비스를 개발하여 2022년 6월부터 서비스하고 있다.

본 서비스는 전국 3,510개 읍·면·동 단위의 행정구역별 레이더 기반 위험기상 알림 서비스이고, ‘날씨알리미’ 모바일 앱을 통해 제
공하고 있다. 사용자 위치와 설정 기준으로 레이더 실황 및 예측 정보를 ‘강수시작’, ‘강한비’, ‘낙뢰’, ‘우박’ 4종의 위험기상 정보를 실시
간 푸시알림으로 제공하고, 알림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발송 조건을 차별화하였다. ‘강수시작’(+1h 예측 강우강도 0.5mm/h 이
상)과 ‘낙뢰’(+1h 예측 에너지밀도 0.01kA 이상)는 예측 기반으로, ‘강한비’(누적강수 15mm/15분과 순간강도 50mm/h 동시 
만족)와 ‘우박’(우박 위험역 탐지)은 실황 분석 기반으로 알림을 발송한다. 또한 짧은 기간 내 재발송으로 인한 피로도를 최소화하기 위
해 재발송 제한 조건을 두고 있다. 봄·가을철 중층 강수에 의한 과다 알림을 줄이고자 ‘강수시작’의 강우강도 기준을 0.5mm/h로 설정
하였고, 여름철 단속적인 강수 패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발송 제한 간격을 6시간으로 하였다. 겨울철(12~2월)에는 눈 날림 
등 잦은 강수 현상으로 인한 사용자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 ‘강수시작’ 알림 발송을 중단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운영 결과로 살펴보면 알림 서비스의 만족도는 높지만 강수시작 중복 알림으로 인한 피로도가 제기되고 있어 현재 적용 
중인 재발송 제한 조건의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행정구역별 강수 시작 알림 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알림 재발송 제한 간
격의 적정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5분 단위 레이더 강수량으로 행정구역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하였고, 행정구역별 시계열 자료를 이용해 ‘강수 시작’ 알림 발송 후 6시간 이내의 강수 발생 빈도 및 지속시간 등을 통계적으로 분석하
였으며, 현행 알림 재발송 간격 기준의 타당성을 진단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사용자에게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인 강수 시작 알림 
정보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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